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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egree of exposure of radiation workers assigned 
to the Department of Radiology and frequent visitors during on-campus practice, and to conduct a basic study on 
the feasibility and optimization of the radiation protection of the Nuclear Safety Act for the Department of 
Radiology. . The average exposure dose of occupational workers by year was 0.01 mSv, the lowest in 2014 and 
2016. The highest figure was 0.12 mSv in 2018. The average exposure dose of frequent visitors by year was the 
lowest at 0.013 mSv in 2018, and the highest at 0.022 mSv in 2016. According to this study, the annual exposure 
dose received by professors, practical assistants, and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radiology (department) who use 
only radiation generators in the course of in-school practice is less than 1 mSv, which is the dose limit for the 
general public. Therefore, at the time when the radiation dose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Radiology is 
lower than the dose limit of the general public, the current safety regulation of the Nuclear Safety law is judged 
to be excessive regulation. Therefore,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revise the regulations for radiation generators 
in the current Nuclear Safety law or to revise the rad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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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1963년 2년제로 시작된 국내의 방사선 기술교육

은 1991년에 3년제 교육으로 연장되었으며, 2000년

에는 4년제 학부과정으로 발전하였다[1]. 2020년 방

사선사 면허는 2,810명이 지원했으며 2,736명이 응

시했고 합격인원은 1,897명이다[2]. 많은 인원들이 

방사선사로 배출되고 있는 만큼 방사선(학)과의 교

육의 중요성이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다[3]. 주로 방

사선학과의 교육은 임상현장의 요구를 수용하고 

교육과정에 반영시켜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실습교육의 필요성이 중요시된다. 그러기 위

해서 임상실습 이전에 교내 실습교육 또한 필요성

이 증가하였다[4,5].

하지만 원자력 안전법의 조항으로 인해 현재 방

사선(학)과 학생들의 교내 실습 중 방사선 발생장

치의 촬영은 어려움이 있다. 「원자력안전법」 제2

조 21항 “방사선작업종사자”란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ㆍ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등의 사용ㆍ

취급ㆍ저장ㆍ보관ㆍ처리ㆍ배출ㆍ처분ㆍ운반과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또

한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수시출

입자”란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

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

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방사선작

업종사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위 법과 같이 수시

출입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관리, 운영, 조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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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방사선(학)과 학생들은 원자력 안전법에서 

수시출입자로 분류되어 교내 실습 중 방사선발생

장치를 조작할 수 없다[6-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내 실습 중 방사선(학)

과에 지정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 정도를 분석하여 방사선(학)과에 대한 원자력

안전법의 방사선 방호에 대한 타당성과 최적화에 

대한 기초 연구에 목적을 두었다.

Ⅱ. MATERIAL AND METHODS

1. 대상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수도권 소재 대학의 

방사선(학)과의 담당 교수, 실습 조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담당 교수 및 실습 조교

는 작업종사자로 지정하였으며, 재학생은 수시출입

자로 지정하였다. 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 기

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재학생인 수시출

입자의 피폭선량 측정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이

다. Table 1과 같이 작업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35.07±13.48이며, 남자의 비율은 66.7%, 여자는 

33.3%이다. 수시출입자의 평균 연령은 22.56±2.34

이며, 남자의 비율은 44.03%, 여자는 55.97%이다. 

2. 선량 측정 방법

연구 대상은 교내 실습 및 임상 실습 기간 중 열

형광선량계(Thermoluminescent Dosimeter; TLD)를 

지급하여 착용시켰다. TLD의 착용은 실습 중 왼쪽

가슴에 착용하였으며, 실습 기간 종료 후 원자력관

계사업자로 등록된 판독업무자에게 판독을 의뢰하

였다. 

Table 1. Study subjects by sex and average age

Unit : Age

Type Male Femaile Age SD

Radiation 
worker

214 272 35.07 13.48

Frequent 
Worker

20 10 22.56 2.34

3. 분석 방법

분석을 위해 연도별 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과 

수시출입자의 피폭선량을 비교하였으며, 수시출입

자의 연도별 교내 실습 및 임상 실습의 피폭선량을 

비교하였다. 

3.1 연도별 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비교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5년간의 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작업종사자는 실습을 담당하는 

전임교수 및 외래교수와 실습 조교이다. 외래교수

는 의료기관에 재직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받

은 피폭선량은 제외하고 본 대학에서 받은 피폭선

량을 대상으로 하였다. 

3.2 연도별 수시출입자의 피폭선량 비교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3년간의 수시출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시출입자는 교내 및 임상실습

에 참여한 재학생이다. 연도별 피폭선량 중 교내실

습과 임상실습을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Ⅲ. RESULT

1. 연도별 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비교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연도별 작업종사자의 

평균 피폭선량을 비교하였다. Table 2와 같이 2014

년과 2016년에 0.01 mSv로 가장 낮은 수치가 나타

났다. 가장 높은 수치는 2018년도로 0.12 mSv이다. 

Table 2. Comparison of exposure dose of radiation 

workers

Year N mSv

2014 9 0.01

2015 12 0.04

2016 10 0.01

2017 11 0.02

2018 14 0.12

2. 연도별 수시출입자의 피폭선량 비교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연도별 수시출입자의 

평균 피폭선량을 비교하였다. Table 3과 같이 2018

년 0.013 mSv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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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0.022 mSv로 가장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Table 3. Comparison of exposure dose of Frequent 

workers

Year N mSv

2016 10 0.022

2017 11 0.015

2018 14 0.013

수시출입자 중 연도별 학년에 따라 분류하여 교

내 실습과 임상 실습의 피폭선량을 비교하였다. A

그룹은 2016년도에 2학년으로 2016년에 교내 실습, 

2017년에 임상 실습을 하였다. B그룹은 2017년도에 

2학년으로 2017년에 교내 실습, 2018년에 임상 실

습을 하였다. Table 4와 같이 수시출입자의 교내 실

습과 임상 실습을 비교하였을 때 A그룹은 차이가 

없었으며, B그룹은 2018년 임상실습에서 0.018 

mSv로 교내 실습 보다 0.008 mSv 높게 나타났다.  

Table 4. Comparison of exposure dose of Frequent 

workers

Group

Year

2016 2017 2018

N mSv N mSv N mSv

A 112 0.019 112 0.019

B 107 0.01 107 0.018

Ⅳ. DISCUSSION

현재 방사선(학)과 학생들은 원자력 안전법에 의

해 수시출입자로 분류되어 방사선발생장치의 조작

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방사선(학)과를 졸업하여 취

직하게 될 병원에서는 방사선사에게 정확하고 신

속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기술을 가지

도록 요구한다[1]. 이를 위해 교내 실습 중 방사선발

생장치를 직접 조작하는 실습의 필요성이 점차 증

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8].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분류된 실습 

담당 교수와 담당 조교 및 수시출입자로 분류된 방

사선(학)과 학생들의 교내 실습 중 연간피폭선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2016년 0.019 mSv, 2017년 

0.01 mSv가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수시출

입자의 연간 피폭선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8]. 이

렇듯 두 연구의 결과를 보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

령 별표 1의 일반인의 연간선량한도인 1mSv를 넘

지 않는다[11].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9조 “기록준위”란 

종사자 등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값으로서, 그 값은 제4조에 따른 최저측정준위

로 하며 최저측정준위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12].











  

자연방사선량



자연방사선량의표준편차

(1)

이는 2020년도에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 나온 기록 준위인 0.1mSv와 달라져 선량을 

평가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최저 측정 준위 

공식에 연구결과 값을 대입하여 봤을 때 나오는 최

저 측정 준위의 값은 0.01 mSv이며 연구 결과의 수

치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이유는 교내 실습은 관

련 실습과목에 해당하는 시간에만 제한적인 출입

시간을 가지고 실습을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예측

된다. 따라서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의 연

간 피폭선량을 비교하였을 때, 방사선발생장치만 

설치된 대학의 방사선(학)과의 원자력 안전 규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지도하에 방호 수칙을 지키며 

실습을 한다면 방사선(학)과의 학생들이 직접 방사

선발생장치를 조작하여도 피폭의 위험은 없을 것

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많은 수의 학생들을 방사

선작업종사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 및 

직장교육, 피폭선량 측정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학의 여건상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Ⅴ. CONCLUSION

본 연구를 통하여 방사선발생장치만을 사용하는 

대학의 담당교수, 실습 조교 및 방사선(학)과의 학

생들은 교내실습 과정에서 받는 연간 피폭선량은 

일반인의 선량한도인 1mSv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

준이다. 그러므로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피폭선량

이 일반인의 선량한도보다 낮게 나오는 시점에서 

현재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규제는 과도한 규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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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원자력안전법에서 방사선 

발생장치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대학의 재학생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수정하는 것은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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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교내 실습 중 방사선(학)과 에 지정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 정도를 분

석하여 방사선(학)과에 대한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 방호에 대한 타당성과 최적화에 대한 기초 연구에 목

적을 두었다. 연도별 작업종사자의 평균 피폭선량 2014년과 2016년에 0.01 mSv로 가장 낮은 수치가 나타났

으며. 가장 높은 수치는 2018년도로 0.12 mSv이다. 연도별 수시출입자의 평균 피폭선량은 2018년 0.013 mS

v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2016년 0.022 mSv로 가장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방사선

발생장치만을 사용하는 대학의 담당교수, 실습 조교 및 방사선(학)과의 학생들은 교내실습 과정에서 받는 

연간 피폭선량은 일반인의 선량한도인 1mSv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므로 방사선(학)과 학생들

의 피폭선량이 일반인의 선량한도 보다 낮게 나오는 시점에서 현재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규제는 과도한 규

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원자력안전법에서 방사선 발생장치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대학의 재학생

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수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중심단어: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원자력안전법, 방사선과 재학생, 피폭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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